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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1일 실시된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장소 등은 7월 17일 공고될 예

정이다. 합격자는 9월 18일 발표된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대한 규범을 습득케

하고, 이를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시험으로 평가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매년 1회 선택형 4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방

식의 P/F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면 합격시키는 형태를 표방하고 있지

만 난도나 경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합격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법조윤리시험은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래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

만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

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8월 1일 실시

- 원서접수는  6월 26일~7월 1일… 발표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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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회 95.1%, 10회 95.05%로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난

도와 출제 경향은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

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높은 합격률과 달리 체감난도 면에서는 어려웠다

는 반응이 우세했다. 시험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어

려웠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특히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년도 설문에서 2.3%에 그쳤던 것에 

비해 22.6%로 급증했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원인에 대해 응시생들은 기출과 다른 유형의 문제들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례형 문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의 출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 

등을 지목하며 선지의 명확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의 배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

로 하는 출제를 요청했다. 

(출처/법률저널)


